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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 of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typhoon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for 50 years (1954-2003) and change of air temperatu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nea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ame period. We classified typhoon track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analyzed their trends and the amount of damage by typhoon. While the annual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gradually decreased, its frequency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increased. 
In addition, the occurrence location migrated northward. This coincides with the increase in air temperatu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yphoon track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were classified into 7 types. 
Among them, the occurrence frequency of type 6 and 7 has increased. Although the occurrence frequency is low in type 
2, the amount of damage by typhoon and occurrence frequency are increasing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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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풍은 발생과 발달 과정에서 해수온이나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는 태풍 

발생 및 제반 특성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IPCC, 2001). 태풍도 

다른 기상현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발생빈도나 강

도, 규모 등이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크게 변화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 의한 피해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종길 등, 2005). 
태풍의 발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종길

(1992)은 북태평양 서부해역에서 발생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을 기후학적으로 해석하고 태풍에 의

한 강수를 진로나 운동에너지와 관련시켜 그 특성을 

조사였으며, 이동규 등 (1992)은 1960년부터 1989년

까지 30년 동안 동부 아시아 중위도에 접근하면서 한

반도에 영향을 미친 모든 태풍에 대하여, 중심 기압과 

지상 최대 풍속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로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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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태풍을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대표사례에 대한 

종관 특성을 밝히고 있다. 김주홍 등 (2002)은 1951년

부터 2001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태풍의 장기적

인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인자를 대규모 순환패턴 중에서도 북태평

양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로 보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

는 태풍의 진로가 대규모 순환패턴의 변동에 따라 어

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태풍

을 피해와 연관시켜 연구한 것으로는 2000년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친 태풍 ‘SAOMAI’와 ‘PRAPIROON’의 

피해상황과 과거 유사한 경로를 가지는 태풍들과 비교

해 본 유승아․정준석 (2000)의 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태풍의 장기적인 경향을 보기

보다는 종관적인 관점에서 각 태풍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거나 장기적인 경향을 비교하더라도 순수 태풍의 특

성만을 고려하였을 뿐 재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액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50년간의 태풍의 진로 

변화와 강도,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한반도에 영

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 및 통계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정의하고 그

에 따른 태풍의 발생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발생수, 발생지역이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진로에 따라 유형을 구

분하고 각 유형별로 태풍의 강도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태풍의 진로와 강도에 따른 

태풍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진로와 강도에 따

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RSMC)에서 제공

하고 있는 태풍자료 가운데 비교적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 1954년부터 2003년까지의 태풍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박종길, 1992), 그에 따른 기상자료는 기상청 발

행 기상연보와 기상월보 및 시간별 기상자료인 기후정

보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기온과 해수온의 증가에 따른 태풍의 발생 경

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온 자료는 기상청 기

후정보의 요소별 일값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제주지점

의 1961년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해

수온 자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환경 연안정지관

측 마라도, 속초, 주문진, 소리도, 거문도, 소흑산도 그

리고 소청도 지점의 데이터를 1971년부터 2003년까

지 사용하였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주는 피해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한반도 재해 관련 자료는 1954년에서 1986년 까

지는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반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친 태풍의 순위 자료를 이용하였고 1987년에서 

2003년까지의 기록은 기상청 발행 기상연보를 이용하

였다.

3. 태풍의 발생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3.1 태풍의 발생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33m/s 이상인 것을 태풍 (typhoon, 이하 TY로 기술한

다), 25-32m/s인 것을 격렬한 열대성폭풍 (severe trop-
ical storm, 이하 STS로 기술한다), 17-24m/s인 것을 

열대성폭풍 (tropical storm, 이하 TS로 기술한다), 그
리고 17m/s 미만인 것을 열대성저기압 (tropical de-
pression, 이하 TD로 기술한다)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태풍을 이와 같이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이상인 열

대성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본 연

구에서도 최대풍속이 17m/s이상인 열대성저기압 모두

를 태풍이라고 정의하였고 강도에 따라 TS, STS, TY
로 나타내었다.

보통 기상자료를 정리할 때 일년은 매년 1월부터 12
월을 기준으로 한다. 태풍 또한 다른 기상자료들과 동

일하게 기상청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그러나 태풍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 및 한반도에 영

향을 미친 태풍의 발생 시기가 대부분 매년 5월부터 영

향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박

종길 (1992)의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랐다.
태풍의 발생시점은 선행연구 (박종길, 1992; Nishimori 

and Yoshino, 1990)에 의하면 태풍 (TY)으로까지 발달

한 열대성저기압 (TD)의 발생시점을 태풍의 시작으로 

보는 것과 그 열대성저기압이 열대성폭풍 (TS)으로 바

뀌는 시점을 태풍의 시작으로 보는 두 가지 경우가 있

다.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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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rack of Typhoon BILIS (2000).    Fig. 2. Track of Typhoon CHEBI (2001).

열대성 저기압이 생성되는 단계부터가 태풍의 시작이

라고 판단하여 전자의 기준을 이번 연구에 적용하였으

며 태풍의 소멸시점도 발생한 태풍이 소멸하거나 다시 

열대성저기압 (TD)으로 약화하는 시점까지로 정의하

였다.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여 두 달 연속하여 그 세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달의 태풍으로 간주하였다.

3.2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정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을 정의할 때 기상청

에서는 피해정도와 영향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태풍백서 (1986)에 의하면 태풍이 적도전선 부

근에서 발생하여 점차 북상한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즉, 32°-40°N, 120°-138°E에 도달

하였을 때를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이라고 정의하

나, 위 영역에 들어왔더라도 피해 없이 지나가면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영역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피

해를 준 경우에는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하

나의 태풍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0년에 발생한 태풍 ‘BILIS’ (Fig. 1)와 2001년에 

발생한 태풍 ‘CHEBI’ (Fig. 2)를 비교해보면 두 경우 

모두 중국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반도에 상륙 시 Cyclone의 세력이지만 ‘BILIS’는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으로 분류되어있고 ‘CHEBI’
는 그렇지 않았다. 실제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BILIS’
의 경우 군산이 2000년 8월 26일 310 mm로 최고의 강

수량을 보이고 그 외 중부지역에 100 mm정도의 비가 

내렸다. ‘CHEBI의 경우도 남해가 2001년 6월 24일 

303 mm로 최고의 강수량을 보이고 그 외 남부지방에 

100 mm이상의 비가 내렸다. 따라서 ‘BILIS’를 한반

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분류한다면 ‘CHEBI’ 또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동규 등 (1992)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을 

25° N을 지나면서 110°-140° E 사이를 통과하는 태풍 

중에서 7-9월 중에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동해, 서해, 남
해지역을 지난 태풍으로 정의하고 있고 박종길 (1992)
은 북태평양 서부해상에서 발생하여 한반도에 직접 상

륙하거나 중국,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

풍으로 연속적으로 두 달에 거쳐 영향을 줄 때 1개의 

태풍으로 간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선 이동규 등 (1992)의 정의는 누구나 쉽게 분류

할 수 있게 그 기준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북위 

25° 이상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이상 진로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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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s in the west-
ern North Pacific for the period 1954-2003. The solid line 
is a 5-yr running mean and the dotted line is a 10-yr running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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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ame as Fig. 3 except for typhoon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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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경우는 분류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1960년-1989년, 7-9월)동안의 기상

청에서 제시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과 비교 하였

을 때도 기상청의 경우는 그 수가 86개이지만 이 분류

법을 통해서는 76개만을 분류해내 기상청에서 제시하

는 태풍의 약 11.6%를 분류해 내지 못하였다. 반면에 

박종길 (1992)의 분류기준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위치와 시점을 근거로 분류하였으나 이동규 등(1992)
과 같이 명확한 기준이 빠져있다. 이 외에도 이와 관련

된 선행연구 (윤용훈․김충기, 1999; 손건태 등, 1998)
가 여러 편 있지만 대부분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한반

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의 

두 가지 정의의 장점을 살려 분류상 최대한 오류를 줄

일 수 있는 기준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북태평양 서부해상에서 발생하여 25° N

를 지나면서 110°-140° E사이를 통과하는 태풍 중에

서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거나 중국, 일본 등을 거치면

서 영향을 준 태풍과 태풍의 발생위치가 25° N이상으

로 발생 이후 진로가 경도상 120°-135° E 사이에 있는 

경우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하였으며 중국

과 일본으로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

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날의 기상자료를 비교하

여 태풍의 진로와 근접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100 
mm이거나 특정지역의 최고 강수량이 250 mm이상의 

강수가 있었을 경우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으로 

정의하였다.

4. 태풍의 발생 특성 변화

4.1 발생빈도와 변화경향

앞의 기준을 적용하여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과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분류해보면, 1954년부

터 2003년까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1,340
회로 연평균 26.8회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175회로 연평균 3.5회다 (Table 1). 
전체 태풍 중에서 13%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으

로 분류된다. 이 수는 기상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

도에 영향을 준 태풍에 비해 12회의 태풍이 더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상청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류하였지만 실제 태

풍이 소멸되기 전에 진로상 한반도를 내습하고 있고 

강수량 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강수사실이 확인되고 있

는 태풍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간주하였기 때문

이다.
1954년부터 2003년 까지 50년을 기준으로 북서태

평양에서 태풍의 발생빈도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증

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어 큰 경향을 찾아내기는 무

리가 있지만 5년 이동평균 (실선)과 10년 이동평균 (점
선)으로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Fig. 3). 그 결과 

19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대해 Yumoto and Matsuura (2001)는 1951
년부터 1999년까지 49년 동안 태풍계절 (typhoon sea-
son)에 북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한 태풍의 수는 십년이

상의 주기변동 (interdecadal variation)을 가진다고 하

였는데 그 현상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 (Fig. 4)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0년 이동평균을 통해서 보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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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form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eriod 1954-2003.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il Total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A K

1954 1 0 0 0 1 0 6 1 4 2 4 0 3 0 1 0 1 0 1 0 1 0 1 0 24 3
1955 0 0 2 0 7 2 7 0 3 1 3 0 1 0 1 0 0 0 0 0 1 0 2 0 27 3
1956 0 0 1 0 2 0 5 2 6 2 1 0 4 0 1 0 2 0 0 0 0 0 1 0 23 4
1957 1 0 1 1 1 0 4 1 5 0 4 0 3 0 0 0 1 0 0 0 0 0 1 0 21 2
1958 2 0 3 0 7 0 5 1 5 0 3 0 2 0 2 0 0 0 1 0 1 0 1 0 32 1
1959 0 0 0 0 2 2 6 3 4 2 4 0 2 0 1 0 0 0 0 0 0 0 1 0 20 7
1960 1 0 3 0 3 1 11 2 2 0 4 0 1 0 1 0 1 0 0 0 1 0 0 0 28 3
1961 2 1 3 1 4 1 6 0 6 2 4 0 1 0 1 0 0 0 1 0 0 0 1 0 29 5
1962 2 0 0 0 6 3 7 1 5 0 4 0 3 0 1 0 0 0 0 0 0 0 1 0 29 4
1963 1 0 3 2 4 1 4 0 4 0 4 0 0 0 3 0 0 0 0 0 0 0 0 0 23 3
1964 2 0 2 0 7 4 5 0 6 0 6 0 5 0 1 0 2 0 1 0 1 0 1 0 39 4
1965 3 0 2 0 5 2 8 1 5 0 2 0 2 0 0 0 0 0 0 0 0 0 1 0 28 3
1966 2 0 1 0 5 0 10 3 9 0 4 0 2 0 1 0 1 0 1 0 2 0 0 0 38 3
1967 1 0 2 0 7 1 8 1 9 0 4 0 3 0 1 0 0 0 0 0 0 0 1 0 36 2
1968 1 0 1 0 3 1 8 1 4 1 5 0 4 0 0 0 1 0 0 0 1 0 1 0 29 3
1969 0 0 0 0 3 0 4 0 3 1 3 0 2 0 1 0 0 0 1 0 0 0 0 0 17 1
1970 0 0 2 1 3 2 6 2 5 0 5 0 4 0 0 0 1 0 0 0 1 0 3 0 30 5
1971 4 0 3 0 7 1 5 1 6 1 4 0 2 0 0 0 1 0 0 0 0 0 0 0 32 3
1972 1 0 3 0 8 2 4 1 6 1 3 0 3 0 2 0 0 0 0 0 0 0 0 0 30 4
1973 0 0 1 0 6 2 6 1 1 0 4 0 3 0 0 0 1 0 0 0 1 0 1 0 24 3
1974 1 0 4 1 4 1 5 1 5 0 5 0 3 0 2 0 1 0 0 0 0 0 0 0 30 3
1975 0 0 0 0 2 1 4 1 6 0 4 0 3 0 1 0 1 0 1 0 0 0 2 0 24 2
1976 2 0 2 0 4 3 4 2 5 1 1 0 1 0 2 0 0 0 0 0 1 0 0 0 22 6
1977 0 0 1 0 4 0 4 2 3 0 5 0 2 0 1 0 1 0 0 0 0 0 1 0 22 2
1978 0 0 3 1 4 1 8 1 5 1 6 0 2 0 0 0 1 0 0 0 1 0 1 0 31 4
1979 2 0 1 0 3 0 3 2 5 0 3 0 2 0 2 0 0 0 0 0 0 0 1 0 22 2
1980 4 0 1 0 4 1 2 1 6 1 4 0 1 0 1 0 0 0 0 0 1 0 2 0 26 3
1981 0 0 3 2 5 1 7 1 4 1 2 0 3 0 2 0 0 0 0 0 3 0 0 0 29 5
1982 1 0 3 0 3 1 5 2 5 1 3 0 1 0 1 0 0 0 0 0 0 0 0 0 22 4
1983 0 0 1 0 3 0 5 0 2 1 6 0 5 0 1 0 0 0 0 0 0 0 0 0 23 1
1984 0 0 2 0 5 1 5 2 4 0 8 0 2 0 1 0 2 0 0 0 0 0 0 0 29 3
1985 1 0 3 1 2 2 7 2 5 1 4 0 1 0 2 0 1 0 0 0 0 0 1 0 27 6
1986 2 0 3 1 3 0 5 1 2 1 5 0 4 0 3 0 1 0 0 0 0 0 1 0 29 3
1987 0 0 2 0 4 2 4 1 6 0 2 0 2 0 1 0 1 0 0 0 0 0 0 0 22 3
1988 1 0 3 0 2 0 8 0 9 0 4 0 2 0 1 0 1 0 0 0 0 0 1 0 32 0
1989 2 0 2 1 7 1 5 1 6 0 5 0 2 0 1 0 1 0 0 0 0 0 1 0 32 3
1990 1 0 3 1 4 1 6 1 5 1 3 0 4 0 1 0 0 0 0 0 2 0 1 0 30 4
1991 1 0 1 0 4 1 5 2 6 2 3 0 1 0 2 0 1 0 1 0 0 0 0 0 25 5
1992 0 0 2 0 5 1 8 2 4 1 7 0 3 0 0 0 0 0 0 0 1 0 0 0 30 4
1993 0 0 1 0 4 2 7 2 6 0 4 0 2 0 3 0 0 0 0 0 1 0 0 0 28 4
1994 1 0 2 0 7 2 9 3 8 0 6 1 0 0 2 0 0 0 0 0 0 0 1 0 36 6
1995 0 0 1 0 2 1 6 1 5 1 7 0 1 0 0 0 0 0 1 0 0 0 1 0 24 3
1996 2 0 0 0 6 1 5 1 6 0 2 0 2 0 1 0 0 0 0 0 0 0 2 0 26 2
1997 3 0 3 1 4 2 6 1 4 1 4 0 1 0 1 0 0 0 0 0 0 0 0 0 26 5
1998 0 0 0 0 1 0 3 0 5 1 2 1 3 0 2 0 0 0 0 0 0 0 2 0 18 2
1999 0 0 1 0 4 2 6 3 6 3 2 1 1 0 0 0 0 0 0 0 0 0 0 0 20 9
2000 2 0 0 0 6 2 6 3 4 0 3 0 1 0 1 0 0 0 0 0 0 0 0 0 23 5
2001 1 0 2 1 5 0 6 1 5 0 3 0 1 0 3 0 1 0 1 0 0 0 0 0 28 2
2002 1 0 3 1 5 2 6 1 4 0 2 0 2 0 1 0 1 0 0 0 0 0 1 0 26 4
2003 3 1 1 1 3 0 4 1 3 1 3 0 2 0 0 0 0 0 0 0 0 0 0 0 19 4
Total 55 2 87 17 210 57 289 64 247 32 193 3 110 0 57 0 26 0 10 0 20 0 36 0 1340 175
Mean 1.1 0 1.7 0.3 4.2 1.1 5.8 1.3 4.9 0.6 3.9 0.1 2.2 0 1.1 0 0.5 0 0.2 0 0.4 0 0.7 0 26.8 3.5

* A :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occurr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K :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affecte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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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me as Fig. 3 except for annual ratio (%) of typhoons 
influenced the Korean Peninsula to those form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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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occurrence frequency and percent of typhoons occurr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and
influence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eriod 1954-2003, and ratio of typhoon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to those form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Month
the western North Pacific the Korean peninsula

Ratio
Frequency Percent(%) Frequency Percent(%)

5 55 4.1 2 1.1 3.6
6 87 6.5 17 9.7 19.5
7 210 15.7 57 32.6 27.1
8 289 21.6 64 36.6 22.1
9 247 18.4 32 18.3 13.0
10 193 14.4 3 1.7 1.6
11 110 8.2 0 0.0 0.0
12 57 4.3 0 0.0 0.0
1 26 1.9 0 0.0 0.0
2 10 0.7 0 0.0 0.0
3 20 1.5 0 0.0 0.0
4 36 2.7 0 0.0 0.0

Total 1340 100.0 175 100.0 13.1

히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Xie et al., 1983: 
Gray, 1968). 위의 두 가지 분석만으로도 전체 태풍의 

발생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지

만 조금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

한 태풍 중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비율을 분석

한 결과 (Fig. 5), 발생빈도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며 

10년 이동 평균은 1994년부터 10년 동안 그 비율이 약 

6% 나 증가하였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의 발생빈도와 한반도

에 영향을 준 태풍의 발생빈도를 월별로 살펴보면, 8월

이 각각 289회와 64회로 가장 많았으며 (Table 2) 다른 

달은 8월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선행연구의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

체 태풍중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백분율을 

비교해보면 7월이 27.1%로 가장 높다.

4.2 태풍의 발생지역 변화

태풍의 발생 지역은 앞 절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태

풍 (TY)으로 까지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 (TD)의 발생

지역으로 하였으며 격자간격은 위도 2.5° × 경도 5° 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각 격자의 경계에 걸치는 경우에

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고려하여 발생위치를 정하였

다. 각 격자점내 태풍의 발생수를 표시해보면 Fig. 6∼
7과 같다.

북서태평양에서 25회 이상 발생한 태풍의 주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127-153° E, 7-16° N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경우 평균이상인 6회 이상 태풍이 

많이 발생한 지역의 범위는 130-149° E로 전체 태풍과 

비슷한 범위를 보이고 있지만 위도의 경우에는 9.5- 
19.5° N로 전체 태풍의 주 발생 위치에 비해 약 3°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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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ame as Fig. 3 except for typhoons showing TY in-
tensity at north of 2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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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yphoons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Fig. 6.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occurred in each
2.5°×5° latitude-longitude grid box summed for the period
1954-2003.

위도가 높았다. 이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

생 시기적 특성으로 인한 위도의 위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 고위도에

서 발생하는 태풍일수록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Typhoon (TY)급 강도를 갖는 태풍수의 변화

일반적으로 태풍은 기온이나 해수면 온도를 통해 

증발되는 수증기에 의한 에너지를 얻어 강도가 높아진

다. 때문에 태풍은 기온이나 수온이 낮아져서 더 이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면 점차 약해져 소멸하

게 된다. 이런 태풍의 성질을 고려하여 25° N 를 기준

으로 TY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태풍의 수와 한반도 주

변의 기온 및 수온의 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지구온

난화 등에 의한 실제 기온의 상승이 태풍의 발달에 어

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체 태풍 중에서 25° N 를 기준

으로 그 이상이 되는 위도에서 TY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조사하여 연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때 

한 태풍이 25° N 이상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TY급 강

도를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고, 다만 

한번이라도 TY의 세력이 되었다면 1회로 간주하였다. 
또한 25° N 이상의 고위도에서 TY로 유지될 수 있도

록 해주는 한반도 연근해 수온과 기온을 비교하기 위

해 우선적으로 제주도 지역의 기온자료와 마라도 지점

의 수온자료를 택하였다. 기온자료로 제주도 지점을 

선택한 이유는 제주도는 일반 대도시와는 다르게 지역 

내에서 인위적으로 기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

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안면도와 같은 배경대기관측 

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 기온자료를 이용하

였다. 수온자료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제주도 주변 관

측 지점을 선택하였는데 다만 제주도와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수온의 경우 제주도에서 흘러나오는 육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4개 관측지점

(산지, 우도, 서귀포, 마라도)중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라도 지점의 수온자료를 이용하였

다. 이외에도 한반도 주변의 전체 수온이 증가함을 보

이기 위해서 남․서․동해안의 연안정지 관측지점 중 

비교적 육수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남

해의 소리도, 거문도 지점, 서해의 소청도, 소흑산도 지

점 그리고 동해의 속초, 주문진 지점을 추가로 분석하

였다. 
Fig. 8 - Fig. 11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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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me as Fig. 5 except for typhoons showing TY in-
tensity, at north of 2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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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terannual variations of sea surface temperature 
(oC) at (a) Mara-do, (b) Sokcho, (c) Jumunjin, (d) Sori-do,
(e) Geomun-do, (f) Soheuksan-do, (g) Socheong-do sites for 
the period 1971-2003. The solid line is a 5-yr running mean 
and the dotted line is a 10-yr running mean.



박종길․김병수․정우식․김은별․이대근  9

석한 것이다. 5년 이동평균 (실선)과 10년 이동평균 

(점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5° N 이상

에서 TY로 존재하는 수, 기온, 수온 데이터 모두 구체

적인 증가와 감소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거

쳐 TY의 비율, 수온, 기온 모두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

라도 지점의 수온의 경우 1987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약 1oC정도 상승하였다. 
그 외 6개 지점도 각 각 증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

었지만 최근 들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수온의 경우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그 값의 차

이는 매우 적지만 수온의 특성상 연중 거의 변화가 없

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1oC가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25° N 이상에서 TY로 

존재하는 수와 기온도 1989년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

다. 25° N 이상에서 TY로 존재하는 수의 경우에는 그 

수 자체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

의 수 차이가 크므로 전체 태풍 중 TY급 태풍수가 차

지하는 비율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래서 전

체태풍 중 25° N 이상에서 TY로 존재하는 태풍의 비율

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

하여 2003년 까지 12%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의 기온도 다른 2가지 항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작지

만 1989년부터 2003년 까지 1oC가 증가하고 있다. 
25° N 이상에서 TY로 존재하는 태풍의 수가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

치는 태풍에 대한 개념과 접목 시켜볼 때 매우 중요하

다. 25° N 이상에 있는 태풍은 거의 한반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보통 태풍은 25° N 를 넘게 되면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세력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소멸하

게 되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약해지게 되

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작다. 하지만 최근 들어 25° 
N 이상에서 TY의 세력을 유지하는 태풍의 수가 증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에 태풍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고 나아가 태풍에 의한 피해의 규모도 그만

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진로 특성

5.1 태풍 진로 기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진로 분류는 이미 많

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구

체적이고 적절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박종길 (1992)은 

그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있다. 
유형 1 : 서해로 북상하여 서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2 :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3 : 서해로 북상한 후 발해만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4 :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 북부로 빠져나

가는 경우

유형 5 : 동해로 북상하는 경우

이에 비해 이동규 등 (1992)은 태풍을 크게 전향하

는 경우와 전향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고 각 경우에 

대하여 진로의 특징을 분석한 후 8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였다. 
유형 1 : 중국에서 상륙한 후 전향하여 한반도로 진행

유형 2 : 중국 동쪽 해상에서 전향하여 한반도로 진행

유형 3 : 중국 동쪽 해상에서 전향하여 동해 및 일본

으로 진행

유형 4 : 북진하여 서해로 진행

유형 5 : 북진하여 한반도로 진행

유형 6 : 북진하여 일본 남쪽지역을 거쳐 동해로 진행

유형 7 :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여 서해로 진행

유형 8 : 위의 특징이 아닌 진행

또한 Wang and Ji (1994)는 태풍의 진로로 크게 정

상진로와 이상 진로로 구분하여 각각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상진로인 경우

유형 1 : 남중국의 해안에 영향을 주는 서쪽으로 진

행하는 진로

유형 2 : 중국의 동부지역에 영향을 주는 북서쪽으

로 진행하는 진로

유형 3 : 방향을 변화하는 진로

이상 진로인 경우

유형 1 : 정지상태에 있거나 회전하는 진로

유형 2 :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갑자기 방향

을 바꾸는 진로

유형 3 : 진행속도가 갑자기 변화하는 진로  

그리고 윤용훈․김충기 (1999)는 태풍의 진로를 다

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 1 : 동중국해를 거쳐 동해를 통과

유형 2 : 동중국해를 거쳐 남해를 통과

유형 3 :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가 한반도 중남부

로 상륙

유형 4 : 서해안을 따라 북진하다가 한반도 북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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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terannual variations of air temperature (oC) at Jeju 
site for the period 1961-2003. The solid line is a 5-yr running 
mean and the dotted line is a 10-yr running mean.

Y ea r

1970 1980 1990 2000

Ai
r T

em
pe

ra
tu

re
(

)
℃

1 4

1 5

1 6

1 7

1 8

              Type Ⅰ                                                                             Type Ⅱ

           

              Fig. 12. Types of typhoon track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는 만주를 지나감

유형 5 :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태풍이 일본구주를 

지나 동해로 유입

유형 6 : 동중국해에서 중국대륙에 상륙한 후 한반

도 남부를 지나감

유형 7 : 동중국해에서 중국대륙에 상륙한 후 한반

도 중북부를 지나감

태풍의 유형을 정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류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위의 

4가지 방법 중에서 Wang and Ji (1994)의 경우는 한반

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에 대한 분류라기보다는 전체 

태풍을 분류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동규 등 (1992)의 방법은 실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이상 진로를 갖는 유형은 

제외되었으며 그 수는 전체 태풍 수 중 약 10%나 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법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

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손건태 등 (1998)의 연

구는 이동규 등 (1992)의 분류내용을 통계적으로 재처

리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객관적이나 앞서 지적하였듯

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모든 태풍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윤용훈․김충기 (1999)의 방법은 동중국해를 거치

는 경우에만 세밀하게 구분하고 다른 경로는 소홀히 

하고 있어서 제외하였다. 박종길 (1992)의 방법은 중

국이나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진로의 경우 간단하고 한반

도를 중심으로 진로가 고르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

에서 빠진 중국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

우와 일본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더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유형으로 진로 (Fig. 12)를 

구분하였다.

유형 1 : 서해로 북상하여 서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2 :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3 : 서해로 북상한 후 발해만이나 중국으로 상

륙하는 경우 

유형 4 :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 북부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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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Ⅲ                                                                         Type Ⅳ

    

               Type Ⅴ                                                                        Type Ⅵ

              

              Type Ⅶ

           

              Fig. 1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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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nthly occurrence frequency and ratio of typhoon for each typhoon track type.

Month    
Type

Total Ratio
(%)1 2 3 4 5 6 7

May 0 0 0 1 0 1 1 3 1.7
Jun. 0 3 0 1 0 3 4 11 6.3
Jul. 13 6 6 5 3 8 8 49 28
Aug. 16 8 2 8 5 12 11 62 35.4
Sep. 3 4 0 5 1 17 15 45 25.7
Oct. 0 1 0 1 0 2 1 5 2.9
Total 32 22 8 21 9 43 40 175 100
Ratio(%) 18.3 12.6 4.6 12 5.1 24.6 22.9 100

가는 경우

유형 5 : 일본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경우 

유형 6 :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태풍이 서해로 진출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중국 대

륙에 머무른 경우 포함)
유형 7 : 일본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일본(동해 중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5.2 태풍의 진로에 따른 발생빈도

Table 3은 앞 절에서 제시한 진로 분류 기준에 따라 

1954년부터 2003년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175개 

태풍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을 거쳐 한반

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유형 6)와 일본을 거쳐 영향을 

주는 경우 (유형 7)가 각 43개, 24.6%와 40개, 22.9%
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 

중 47.5%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서해안을 통해 상륙하거나 영향을 

주는 경우 (유형 1, 3)와 남해안을 통해 상륙하는 경우

(유형 2)가 35.5%이고 직접 상륙하지는 않더라도 한

반도의 연근해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4, 5)가 17.1%
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다시 종합해보면 한

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약 50%는 중국이나 일본 

같이 다른 나라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접근하는 진로를 

가지며 50%는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는 진로를 나타내

며, 한반도에 강한 비바람과 해일을 동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태풍의 진로 유형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Table 3), 

모든 진로의 태풍이 5-10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9월 사이에 많이 내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은 한반도의 태풍계절 (typhoon season)로 정의된

다 (박종길, 1992).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형 

1,2,4와 같이 한반도에 직접 다가오는 경로의 경우에

는 그 발생이 8월에 많은 반면 유형 6,7과 같이 다른 나

라를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9월에 많

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앞 절에서 수온과 기온이 상

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1990년대에 한반도에 태풍이 미

치는 영향 정도와 태풍의 그 특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간별로 태풍의 

진로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

해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기간 내 각 유형의 태풍수와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Table 4).
그 결과 1954년부터 1990년까지는 주로 유형 6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지만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유형 7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영

향을 주는 태풍의 유형은 7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

히 유형 1,2,6,7이 전체 중에서 78%정도를 차지해 대

부분의 태풍이 이 4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반도에 내습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진로 유형이 최근에 어

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Fig. 13), 유형 1과 유

형 6은 그 전체적으로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형 2와 7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형 2의 경

우 내습 빈도수가 22개로 그 비율도 12.6%로 낮은 편

이지만,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내 비율은 무

려 20%와 33%를 차지하여 90년대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최근 빈번한 엘리

뇨 현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종길

(1997)에 의하면 엘리뇨가 발생한 해에는 유형 2의 내

습 빈도는 엘리뇨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 비해 증가하

였으며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이는 비단 한반도 주변의 기온이나 수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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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ng-term variations of occurrence percent of ty-
phoon affecting the Korean Peninsula by track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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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for each track type and decadal period.

Periods
(year)

Occurrence frequency by each type (Ratio1),%)
Total

1 2 3 4 5 6 7
2003-2001 1(11) 3(33) 0(0) 1(11) 0(0) 1(11) 3(33) 9
2000-1991 8(17) 9(20) 2(4) 3(7) 0(0) 10(22) 14(30) 46
1990-1981 6(19) 4(13) 0(0) 6(19) 1(3) 8(25) 7(21) 32
1980-1971 8(25) 1(3) 2(6) 4(13) 5(16) 5(16) 7(22) 32
1970-1961 6(18) 3(9) 2(6) 4(13) 2(6) 11(33) 5(15) 33
1960-1954 3(17) 2(13) 2(5) 3(12) 1(5) 8(25) 4(23) 23
Total 32 22 8 21 9 43 40 175
1)Ratio(%) =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each type for the same period ÷ total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 occurred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for the same period) × 100

의 영향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후요소들의 변화로 인

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진로의 형태가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형 2와 유형 7의 경우

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때 주로 한반도의 남동부 해

안과 내륙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진로이다. 때문

에 태풍의 진로유형의 변화만을 살펴본다면 한반도 중

에서도 특히 남해안과 남부 내륙지역 및 동해 연안지

방이 태풍에 의한 폭풍우와 해일 피해가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5.3 태풍진로에 따른 태풍강도

태풍의 강도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의 크기를 가늠

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한반도에 내습한 태풍의 강

도를 태풍의 진로에 따라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대개 태풍에 의한 피해나 강도 예측시 사

용하는 Saffir-Simpson scale (Simpson and Riehl, 1981)
에 의해 태풍의 강도를 구분하였다.

태풍의 발생에서 소멸하기까지 태풍의 최저중심기

압을 기준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강도를 분

류한 것은 Table 5와 같다. 태풍의 진로에 관계없이 강

도 1의 빈도수가 4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강도 

3, 강도 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빈도수간의 차

이가 그리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상륙하여 많은 영향을 주는 유형 1과 2의 태풍의 진로

를 살펴보면 유형1의 경우에는 강도 1이 가장 빈도수

가 높고 강도 5로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만 유형 2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빈도수가 비슷하고 

강도 1보다는 강도 5가 오히려 빈도수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가 'RUSA'나 'MAEMI'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
고로 ‘RUSA’와 ‘MAEMI’는 유형 2에 속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25° N이상의 위도에서 강도가 강한 태풍이 유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강도를 25° N이상에 존재할 때 최저 기압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여전히 강도 1이 가장 많은 빈도수, 57회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강도 3으로 나타나 앞의 전 태풍기

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 

기간에 대한 분석에 비해서 강도 1의 경우가 많이 증가

하고 강도 5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알기 쉬우나 유형 2
의 경우, 강도 4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

며 강도 3과 2가 강도 1과 같은 빈도를 나타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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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me as Table 5 except for intensity scale with respect to minimum central pressure on the day
of landfall.

            Scale
Type   1 2 3 4 5 Total

1 19 10 2 1 0 32
2 7 7 4 3 0 22
3 1 5 2 0 0 8
4 6 6 4 4 1 21
5 2 3 2 1 0 9
6 33 3 4 0 1 43
7 8 11 12 7 1 40

Total 76 45 30 16 3 175

Table 5. Frequency of typhoons by track type and intensity scale with respect to minimum central pres-
sure during the whole lifetime of typhoon.

            Scale
Type   1 2 3 4 5 Total

1 13 8 7 3 1 32
2 3 3 6 4 6 22
3 0 2 1 3 2 8
4 5 3 6 3 4 21
5 2 1 0 4 2 9
6 12 10 7 5 9 43
7 5 5 10 12 8 40

Total 40 32 37 34 32 175

Table 6. Same as Table 5 except for intensity scale with respect to minimum central pressure at north 
of 25° N.

            Scale
Type   1 2 3 4 5 Total

1 16 7 7 1 1 32
2 5 5 5 6 1 22
3 0 3 2 3 0 8
4 6 2 7 5 1 21
5 2 1 3 3 0 9
6 22 11 5 5 0 43
7 6 6 14 12 2 40

Total 57 35 43 35 5 175

25°N 이상의 위도에서 강한 태풍으로 존재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6 참조).
다음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상

륙일 현재의 중심기압으로 태풍의 강도를 진로에 따라 

구분하면 Table 7과 같다. 강도 1의 경우 76회로 그 빈

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

도 2, 강도 3 순으로 나타나 강도가 강한 태풍이 한반

도에 상륙하는 시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강도 5의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전체 1.7% 정도로 아주 적으나 

강한 태풍이 내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 5에 해당하는 태풍을 살펴보면 진로 Type4, Type6, 
Type7에서 각 1회씩 발생하였다. Type6과 Type7은 한

반도를 간접적으로 통과하는 진로이지만 Type4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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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amount of damage by typhoon (1954-2003).

Name of typhoon Track 
type

Occurrence 
time

damage
(billion) Name of typhoon Track 

type
Occurrence 

time
damage
(billion)

RUSA 2 02.8 5,147,917 MAEMI 2 03.9 4,222,486
OLGA 1 99.7 1,070,443 THELMA 2 87.7 596,573
JANIS 6 95.8 548,415 YANNI 2 98.9 274,652
PRAPIROON 1 00.8 252,050 JUNE 6 84.8 250,159
SHRAH 4 59.9 245,565 GLADYS 2 91.8 235,723
BETTY 6 72.8 221,989 SAOMAI 2 00.9 146,253
FAYE 2 95.7 91,897 ROBYN 4 93.8 87,839
BART 7 99.9 85,348 JUDY 2 89.7 69,128
DINAH 4 87.8 55,841 RAMMASUN 1 02.7 37,811
SETH 2 94.10 9,574 CAITLIN 4 91.7 8,007
BRENDAN 1 94.7 6,729 OLIWA 7 97.9 5,369
TED 1 92.9 5,246 TINA 2 97.8 5,094
DOUG 1 94.8 3,830 MIREILLE 7 99.8 800
ABE 6 90.9 563 ELLIE 3 94.10 215
PERCY 7 93.7 63 FLO 7 90.9 7

우에는 그 진로가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북부로 빠

져 나가는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크다.

5.4 태풍 진로별 피해특성

일반적으로 태풍의 피해는 크게 인명피해와 재산피

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인명피해의 경우는 과거에 

많이 발생하였지만 최근 들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인

위적인 방재와 안전의 효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재해가 아닌 경우 어떤 특별한 경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비해 재산피해가 많은 경우에

는 어느 정도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대부분의 재해

가 재산피해로 나타나므로 태풍의 피해를 재산피해만

으로 알아본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피해액을 기

준으로 피해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8에 1987년 이전 태풍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나타내었지만 규모가 큰 태풍 몇 개를 통해 약 35년간

의 태풍의 진로 특성과 피해관계를 비교해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하여 피해액과 태풍의 진로와의 관계를 분석 

할 때는 해마다 재해 관련 자료가 풍부한 1987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태풍의 경향이 1990년대를 기점

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보고자 함에는 

지난 15년의 재해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2003년까지 태풍에 의한 피

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태풍의 진로유형을 정리해보

면 Fig. 14와 같고 유형 2가 이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내습하였으며 피해액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

고 있다. 이는 유형 2가 유형 6이나 유형 7과 같이 빈번

히 발생하는 진로 유형이 아닌 것을 감안한다면 그 태

풍의 강도나 피해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반
면에 유형 7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 영향에 비하여 그 피해정도가 작은 것이 특

징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형 

7에 의한 피해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억 이하의 

적은 피해액이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갑자기 

그 액수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빈도수가 작아서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것이 최근 변화하고 있는 태풍의 발생특성 변화에 대

한 하나의 결과로 본다면 예전에는 많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피해정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향

후 유형 7의 형태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에 대해서

도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1954년부터 2003년 까지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전체 태풍은 1,340회로 연평균 26.8회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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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Comparison of the amount of damage by typhoon type (1987-2003).

이 중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175회, 연평균 

3.5회 발생하였다. 발생수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북서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과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월별로 살펴보면 8월이 각각 289회와 64회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다른 달의 경우도 8월을 중심으

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 태

풍중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백분율을 비교해

보면 7월이 27.1%로 가장 높다.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주요 발생 위치를 

살펴보면 그 범위가 127°-153° E, 7°-16° N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영

향을 미친 태풍의 경우 경도는 130°-149°로 전체 태풍

과 비슷한 범위를 보이고 있지만 위도의 경우에는 

9.5°-19.5°로 전체 태풍의 주 발생 위치에 비해 약 3°정
도 위도가 높았다. 이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 시기적 특성으로 인한 위도의 위치 변화로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25° N이상에서 TY로 존재하는 태풍의 비율은 1989

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여 2003년 까

지 1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과 

해수온의 상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 남단에 있는 마라도 부근 수온이 1oC가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진로는 7가지 유형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서해로 북상하여 서해안에 상륙하

는 경우 (유형 1), 남해안에 상륙하는 경우 (유형 2), 서
해로 북상한 후 발해만이나 중국으로 상륙하는 경우

(유형 3),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동해 북부를 빠져나가

는 경우 (유형 4), 동해로 북상하는 경우 (유형5), 중국

을 거쳐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유형 6), 그리고 

일본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유형 7)
로 나누어진다.

각 유형별로 태풍의 발생수를 살펴보면 유형 6이 43
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형 7이 40회로 많았다. 
월별 진로 유형은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7-9월에 모든 진로 유형에서 많은 수의 태풍이 발생하

고 있다. 하지만 진로 유형별 특성을 보면 유형 1, 2, 4
와 같이 한반도에 직접 다가오는 경우에는 8월에 많이 

발생하는 반면 유형 6,7과 같이 다른 나라를 거치면서 

영향을 주는 경우는 9월에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의 주 경로가 되는 4

가지 유형 (유형1,2,6,7)의 기간별 변화 경향을 살펴보

면 유형 1과 6은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만 최근 들어 계

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형 2와 7은 계

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형 2의 경우

는 발생수가 전체의 12.9%이지만 1990년대와 2000년

대의 비율이 20%와 33%로 90년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태풍의 피해정도를 진로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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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003), 유형 2가 9회에 걸쳐 피해를 주어 그 빈

도수와 피해액이 가장 크다. 그리고 유형 7의 경우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빈도는 높으나 그 피해액은 작

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그 피해액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태풍의 진로 유형 중 

유형 2와 7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과 함께 고려한

다면 태풍에 따라 그 개별차이가 있겠지만 점차 남부

와 동부지역에 피해를 주는 태풍의 수가 늘어나고 있

고 그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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